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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 도  자  료
배포일시 2018. 9. 14.(금) /총 2매(본문 2)

담당
부서

주택정책과 담 당 자
∙과장 김영국, 사무관 임승규, 주무관 이진용

∙☎ (044) 201-4089, 3333

보 도 일 시
2018년 9월 15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9. 14.(금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.53% 상승…9월 15일부터 적용  

9월 정기 고시…주택 설계 기준 및 품질 변화･건설자재 단가 상승 고려

□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

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0.53% 상승된다. 이에 따라 공급면적(3.3㎡)당

건축비는 626만 9천 원에서 630만 3천 원으로 3만 4천 원 오르게 된다.

〈 참고 :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〉
(’13. 3.) 1.91% → (’13. 9.) 2.1% → (’14. 3.월) 0.46% → (’14. 9.) 1.72% →
(’15. 3.) 0.84% → (’15. 9.) 0.73% → (’16. 3.) 2.14% → (’16. 9.) 1.67% →
(’17. 3.) 2.39% → (’17. 9.) 2.14% → (’18. 3.) 2.65% → (’18. 9.) 0.53% 상승

ㅇ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, 투입품목

변화 등을 반영, 현실화하고 노무비,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

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․고시한다고 밝혔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(매년

3. 1, 9. 15.)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.

* 조정근거: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
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

(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)

□ 그간, 기본형건축비는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

반영하여 왔으나,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시공 

능력 향상, 최신 평면·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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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, 견본주택

운영기간 단축 및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과 

최신 평면․구조․자재 및 산재․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

상승을 반영하고,

-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, 유리,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

변동을 적용한 결과, 0.2% 상승(기존 1,594→1,597천 원/㎡)했다.

ㅇ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

차장 설계 경향, 지난 3월 이후 노무비·재료비 변동 등에 따라

2.42% 상승(기존 867→888천 원/㎡)했다.

ㅇ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공시 대비

0.53% 인상(기존 1,900→1,910천 원/㎡)된다.

※ 지난 ’18년 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

(전용면적 85㎡, 공급면적 112㎡,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.5㎡의 경우)

공급면적(3.3㎡)당 건축비: 3만 4천 원 상승(626만 9천 원 → 630만 3천 원)

□ 개정된 고시는 2018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

분부터 적용된다.

ㅇ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,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

결정되므로,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

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

기본형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,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

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

임승규 사무관(☎ 044-201-408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